
우도 신궁: 운다마 

 

우도 신궁에는 운다마라는 ‘행운을 부르는 구슬’을 던져서 운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다마는 점토를 저열에 구워 만든 것이며, 이것을 산등성이 아래 거북 

바위 위 밧줄로 표시된 작은 구멍 안으로 던집니다. 남자는 왼손으로, 여자는 

오른손으로 던져야 하며 작은 돌이 구멍에 들어가면 던진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1950 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운다마 대신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구멍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전 던지기는 중지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가메이시(‘거북이의 돌’이라는 뜻)라고 

불리며 신사에서 모시는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에 얽힌 신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해신의 딸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